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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저소득 어르신에 효드림복지카드 10만 원 지원
 - 4월 3일부터 접수, 만75에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대상 -

 - 지난 해보다 2만원 늘어난 선불충전 인천e음카드지급 -

인천시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돕기위해 10만원의 효드

림복지카드를 지원한다.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만5백여 

명의 어르신에게 연 1회 10만 원의 효드림복지카드(인천이음카드)를 

지원한다고 밝혔다. 

‘효드림복지카드’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

게 인천e음카드(선불충전)로 지급된다. 지난해 보다 2만 원이 인상된 

10만 원으로 지원하는데, 건강, 여가, 위생관리, 전통문화, 이·미용 

등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. 

신청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, 주소지 행정복지센

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. 사용기간은 카드 발

급 다음날부터 올해 12월 31일 까지다. 



기존 신청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없이 비대면 전화신청 

할 수 있으며, 다만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

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.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활용해 지

원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, 또한 결제정보 문자서비스

를 제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. 

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효드림복지카드는 2020년도부터 전국 최

초로 시행된 인천형 복지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어르신들의 이·미용

비를 작년 보다 늘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했다”며 

“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이 

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


